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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반쪽이의상상력과학관전을찾았다 반쪽이의육

아일기로 유명한 만화가 최정현(54)씨는 이날 자신

의 전시를 찾은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세탁소옷걸이를이용해어린이들에게다양

한 모양의 작품을 만들어줬다 최씨가 손과 펜치로

철로된볼품없는옷걸이를이리저리구부리자옷걸

이는 금세 자동차 금붕어 휴대전화 받침대 안경

구름등으로변했다

만화가 최씨는 8년 전부터 입체조형예술가로 활

동하고 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작품 장르

는 풍자시사입체만화다 작품하나하나에정치 경

제 사회분야에대한풍자와해학을담고있기때문

이다

실제 오토바이 몸통 부품 다리미 등으로 만든

911을 풍자한 대가리 열 받은 독수리 나사 나이

프 포크 등으로 만든 새만금 게떼 포탄으로 만든

연평도 폐타이어로만든 로드킬 등그냥쉽게보

고지나칠수없는작품들이전시장에가득했다

최씨는 대뜸 광주와의 인연 때문에 원하지 않았

던만화가의길을걷게됐다고말했다

서울대 미술대학 80학번인 그는 80년 5월 광주의

소식이 너무 궁금했다 그해 12월까지 무기한 휴교

령이 내려졌다 이듬해 그는 학보사에 들어가게 됐

고 거기에서 운동권 인맥과 지하조직(?) 사람들

을알게되면서소식지의만평을전담하게됐다

어느새저는만평가가돼있었어요 군대를갔다

와서는한겨레신문의모태가된 말지에만평을그

렸죠 학보사 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선배들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신문에서 여성문제

를다루는만평을맡게됐어요

그는 여성신문에서 만평을 1년 정도 연재했을 때

딸 하예린을 낳았다 이를 계기로 여성신문사 측에

서 육아일기를 제안했다 경상도 남자였던 그는 처

음에는남자가 쪽 팔리게무슨육아일기를그리느

냐고 거절했다 하지만 육아일기가 인기를 끌면서

그는그때부터 반쪽이가됐다

20년이라는 세월동안 만화가이자 시사만평가로

활동한최씨는한참때는한 달에 13곳에 연재를 했

다

반쪽이의육아일기를끝내고런던자연사박물관

에서 본 작품들이 제게 영감을 줬어요 거기에서 본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을 해보자는 결심을 했죠

그때부터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간 물건들이 예사로

보이지않았어요

지난 8년간최씨가해온작품들을보고있으면그

의상상력에한계가보이지않는다생각지도못했던

물건들이거의손을거치면유머가가득한작품들로

재탄생한다

물건마다 의미를 생각하고 작품들을 만들어요

모든사물들을뒤집어서생각해보면어느순간슬리

퍼가카멜레온으로보이기도합니다 문장을쓰려면

단어가 필요한 것처럼 제 작품들의 단어는 사람들

과인연이있었던물건들입니다 만화가아이디어였

으면 제 작품들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단계죠

아이디어에만 그치는 것은 유명한 건축가가 스케치

만하고건물을짓지않는것과똑같은겁니다

그는 최근 현대미술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치

중하는현실이안타깝기만하다 학교에서는그릇을

배우고 그걸 채우는 내용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

는데그렇지못하기때문이다

무조건따라그리는것이아니라그걸왜그려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해요 졸라맨을 그리더라도 직

접생각하고연출해서그리면그게어느순간진화해

서자신의캐릭터가되고 그림이되는것이죠 머릿

속에 있는 것을잡아낼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과능

력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실제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그림을 들고와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곧잘 그린 아이들도 많아요 절대 학원에는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고 연상되

는그림을그리라고충고합니다 보고따라그리면

발전하지않습니다

지난 8년간 고물장수처럼 이곳저곳에서 고물을

사모았던그는최근에는고물가격만봐도세계경제

의흐름을읽을수있다고한다 그런흐름은곧작품

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는 처음 풍자입

체시사만화를 시작할 때만 해도 고물로 만든 자연

사박물관을짓는꿈을꿨다 최근에는그런생각을

고쳐먹었다

전국에 지어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문화회관 미

술관박물관이얼마나많아요매번본전시어려운

전시만 열리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

갈 겁니다 제가 박물관을 만들면 항상 똑같은 것이

지만제가가면거기에서는항상 100%로신선한것

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최씨는 딸 하예린이가 미국에서 디자

인을공부하고디자인회사에서일하고있다고전했

다또최근에는책을냈다는소식과함께

한편 전시는 9월14일까지 열린다 문의 062960

6210 글사진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은 매월 마지막 주 관

객들을 만난다 공연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들

을위한빵공장에보내진다 69회 달거리공연

이 당신을 기다린다 28일 오후 7시30분 빛고

을시민문화관

이번공연의주제는 역(逆)이다찌는듯한

폭염에 이해안되고짜증나는일때문에힘든

일상을확바꿔보자는의미다폭염속의여름

을견디게하는시원하고 즐거운노래와그림

영상을만날수있다 피아니스트박의혁의재

즈공연과국악인윤진철의공연 바닥프로젝

트(임웅 김영훈 김현무)와 김원중의 무대가

펼쳐진다 무대를 꾸미는 이번달의 화가는 김

정연씨다 wwwkimwonjoongcom 문의

01036705802 김미은기자mekim@

고흥 남포미술관은 오는 9월14일까지 조각

가최태훈씨를초대해 태훈뎐을연다

최씨는 프라즈마 기계를 이용해 철판 표면

에 무수한 구멍을 낸 다음 조각내어 이어붙이

는 프라즈마 기법으로잘알려진조각가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숲 Dual Skin

Invisible Man 인(人) 시리즈등그동안대

표작들을 보여준다 숲 시리즈는 작가가 교

통사고를당한이후시작된생과삶에대한찬

가다같은듯다른패턴의느낌과벽면에나타

나는그림자가인상적인작품이다

Dual Skin과 Invisible Man은 삶 속에

서느낀실존의이야기다 그는작품에서반짝

이는 빛을 이용해 제도에서 자유롭고 싶어하

는의지를표현한다문의 061832000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전남문화예술재단은오는 9월 27일목포시민문화센터

에서 펼쳐질 전남도립국악단의 청춘 樂 공연에 함께할

대학생협연자를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성악(판소리가야금병창)과 기악(현악

관악타악) 분야며 오는 8월 27일오디션을통해분야별

로 5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오디션 곡목은 전남도립

국악단(wwwjpgorkr)누리집공지사항을통해확인할

수 있다 청춘 樂 협연공연에 함께하고 싶은 전통음악

전공 대학생은 8월 22일까지 전남문화예술재단(www

jncforkr)과 전남도립국악단(wwwjpgorkr) 누리집

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1

3756928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도립국악단 대학생협연자모집

성악기악 8월 27일 오디션

김원중 달거리 즐기며더위탈출

오늘빛고을시민문화관

生을 찬미하다

Dual Skin ProjectSofa

고흥남포미술관 9월14일까지 태훈뎐

생각을 뒤집어보세요

슬리퍼가

카멜레온이된답니다

가스통으로만든 하마터면 20년간쓴펜촉으로만든 고슴도치

만화가로 20년 활동

생활폐품고물이멋진예술로

작품마다정치경제풍자담아

아이들에생각기르기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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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에서 풍자시사입체만화가로변신한최정현씨가지난26일국립과학관에서아이들에게옷걸이작품을만들어주고있다


